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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바깥뒤통수뼈융기 (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는 뒤

통수뼈의 정중선에 위치한, 쉽게 만져지는 튀어나온 구조물

로 가쪽으로는 위목덜미선 (superior nuchal line)과 연결되어 

있고 아래로는 바깥뒤통수뼈능선 (external occipital crest), 
큰구멍 (foramen magnum)이 위치해 있다 [1-3]. 바깥뒤통수

뼈융기는 뒤통수뼈에서 뒤아래로 가장 튀어나온 돌기로 목

덜미인대 (ligamentum nuchae)와 등세모근 (trapezius mus-
cle)이 이 부위에 부착되며 뒤통수뼈융기 끝 튀어나온 곳을 

뒤통수점 (inion)이라고 한다. 바깥뒤통수뼈융기는 여자보다

는 남자에게서 더 돌출되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4].
성별 판별 (sex determination)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백골

화 시신을 발견하였을 때 가장 먼지 실시하는 중요한 개인 

식별 단계 중 하나이다. 발견된 뼈의 상태, 성별과 나이, 그
리고 인구 집단마다의 특징이 뚜렷이 잘 반영되는지에 따

라 개인 식별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영향을 받는다 [5-8]. 성
별 판별에는 머리뼈와 머리뼈이후뼈대 (postcranial skeleton) 
모두 사용되며 그중 머리뼈 (skull)와 골반뼈 (pelvic bone)
의 정확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다 [5,8,9]. 머리뼈는 성

별에 따라 그 크기와 모양에 차이가 커 남자의 머리뼈가 여

자의 머리뼈보다 더 크고 뼈표지점들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 강한 양상을 보인다 [9-11]. 이와 같이 머리뼈에서 성

별의 차이가 뚜렷한 부분을 이용하여 성별을 구별할 수 있

는 비계측적인 방법이 제시되었다 [12-16]. 성별 판별에 이용

되는 머리뼈의 형태 특성 (morphological trait)은 목덜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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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림 : 신원을 알 수 없는 백골화 시신이 발견되면 신원을 밝히기 위해 제일 먼저 성별, 나이, 그리고 인구 집단을 분

류한다. 바깥뒤통수뼈융기는 머리뼈 형태 특성 중 하나로 비계측적 방법을 이용한 성별 판별에 사용된다. 이 연구는 바

깥뒤통수뼈융기와 그 주위에 있는 해부학적 뼈표지점을 이용하여 성별 판별에 사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CT 영상을 이용하여 머리뼈를 3차원 재구성한 후 Broca와 Gülekon와 Turgut의 분류 방법을 사용하여 뒤통수뼈의 

뼈표지점 형태를 분류하고 숫자들을 나열하여 숫자 부호를 만들었다. 머리뼈는 가쪽에서 본모습과 돌려가며 보면서 형

태를 분류하였다.
여자의 머리뼈가 남자의 머리뼈보다 뒤로 볼록하나 뼈표지점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튀어나왔다. 바깥뒤통수뼈융기는 

남자와 여자 머리뼈를 가쪽에서 본 것과 돌려가면서 본 것 모두 Type 2가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숫자 부호는 남자의 

경우 2-2-2-0, 여자의 경우 2-2-2-1이었다. 총 51개의 숫자 부호 중 여자와 남자에서 공통인 것은 9개이었고 나머지는 남

자 혹은 여자에게서만 나타났다. 뒤통수뼈의 뼈표지점들에 부여한 숫자 부호가 단순히 바깥뒤통수뼈융기 형태를 점수

화해서 분류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성별을 구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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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nuchal crest), 꼭지돌기 (mastoid process), 눈확위모서리 

(supraorbital margin), 미간 (gabella), 턱끝융기 (mental emi-
nence) 다섯 가지가 대표적이다. 이 다섯 가지 형태 특성 중 

목덜미능선은 뒤통수뼈에서 손으로 만져지는 부분인 바깥

뒤통수뼈융기의 튀어나온 정도를 이용한다 [12,14,15].
성별을 판별하는 방법에는 계측을 통한 계측적 방법과 

형태를 이용한 비계측적 방법이 있다. 몇몇 뼈표지점들은 

기구를 이용하여 계측하기 어려우며 온전한 상태가 아닌 

파손된 상태로 발견된 뼈의 경우 계측적 방법을 이용한 성

별 판별에는 한계가 있다 [11,14]. 뒤통수뼈의 경우 그 두께

가 두꺼워 쉽게 손상되지 않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

한 특징이 있다. 실제 뼈는 부서지거나 발견되지 않는 경우

가 많으며 아래턱뼈를 제외한 머리뼈는 40% 정도 손상되

거나 발견되지 않았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17]. 파손된 실제 

뼈는 계측하는 것이 어렵고 온전한 형태를 이용한 연구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방사선 영상은 이

러한 실제 뼈의 단점을 보완하고 연구 자료의 저장 장소와 

저장 기간 등의 편의성과 같은 편리함과 CT 촬영의 횟수도 

증가하여 연구 자료들을 예전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18].
이 연구의 목적은 머리뼈의 CT 영상을 3차원으로 재구

성하고 뒤통수뼈, 특히 바깥뒤통수뼈융기를 이용한 비계측

적 방법으로 한국인 성별 판별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재료 및 방법

한국인 시신 CT 영상을 제공하는 Digital Korean Human  
Model Database (http://digitalman.kisti.re.kr)을 컴퓨터프

로그램인 Mimics (version 10.01, Materialise, Belgium)를 

이용하여 머리뼈를 3차원으로 재구성하였다. 그중 질환이나 

손상이 없는 머리뼈 영상 남자 49개, 여자 52개를 사용하였

으며 사용한 영상의 평균 나이는 남자 50.9세, 여자 55.1세
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3차원 재구성 영상을 이용하여 가쪽에서

만 관찰하는 방법과 영상을 돌려가며 관찰하는 방법을 사

용하였다. 가쪽에서만 관찰한 경우 눈확귀수평면 (Frankfort 
horizontal plane)을 기준으로 뒤통수의 형태와 바깥뒤통수

뼈융기의 튀어나온 정도를 양쪽 모두에서 관찰하여 뒤통수

의 모양은 크게 ‘납작’과 ‘볼록’으로 나누고 바깥뒤통수뼈

융기는 단순 분류 방법을 사용하였다 [16]. 3차원 재구성 영

상을 돌려가며 관찰한 경우 바깥뒤통수뼈융기, 뒤통수점, 
그리고 위목덜미능선의 튀어나온 정도를 파악하여 점수화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Fig. 1) [13].
3차원으로 재구성된 머리뼈를 돌려가며 관찰한 경우 뼈

표지점의 튀어나온 정도를 Broca의 방법 [13]을 바깥뒤통수

뼈융기 외 목덜미능선과 뒤통수점까지 확대하고 점수화하

여 0점에서 5점으로 분류하였다. 0점은 부드러운 양상으로 

튀어나오지 않았고 5점에 가까울수록 뼈표지점들이 두드러

지게 튀어나왔다고 분류할 수 있다. 형태를 분류한 후 통계

프로그램인 SPSS (version 22, IBM, USA)를 사용하여 카

이스퀘어검정으로 남녀 비교하였고 점수화한 숫자를 부호

화하여 각 숫자 부호 (digit code)의 빈도를 비교하였다.

결     과

머리뼈를 가쪽에서 본 경우와 돌려보며 점수화한 경우에

서 바깥뒤통수뼈융기, 위목덜미선, 뒤통수점 모두 남녀 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1. 가쪽에서 본 뒤통수뼈

머리뼈를 가쪽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모양은 남자와 여

자 모두 납작한 것이 더 많았으나 남자 (84%)가 여자 (61%)
보다 납작한 머리뼈가 더 많았다 (Table 1). 바깥뒤통수뼈융

기의 경우 여자는 ‘1’점과 ‘2’점이 가장 많았고 남자는 ‘2’점
이 가장 많았으나 여자는 ‘4’점과 ‘5’점인 머리뼈는 없었으

Fig. 1. Bony landmarks of skull. A, lateral view; B, posterior 
view; LN, left superior nuchal line; RN, right superior nuchal line; 
EOP, 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 arrow head, inion; arrow, 
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

A	 B

Table 1. Distribution of the shape of the skull on lateral view ac-
cording to sex.	 [unit: n (%)]

Type Females (n = 52) Males (n = 49)

Flat
Convex
Total

32 (61.5)
20 (38.5)
52 (100)

42 (85.7)
7 (14.3)

4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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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남자는 ‘4’점인 경우가 1개 있었다. 남자와 여자 모두 ‘부
드러운 모양’인 Type 1이 가장 많았고 여자에게서 ‘가시모

양’인 Type 3는 없었고 남자에서는 1개 있었다 (Table 2).

2. 돌려가며 본 뒤통수뼈

바깥뒤통수뼈융기의 경우 여자와 남자 모두 ‘2’점이 가장  

많았으나 여자는 ‘4’점과 ‘5’점인 머리뼈는 없었으며 남자는 

‘0’점과 ‘5’점인 머리뼈가 없었다. 뒤통수점의 경우 여자는 

‘0’점과 ‘1’점이 남자는 ‘3’점이 가장 많았으며 ‘5’점은 남자

와 여자 모두에게서 관찰되지 않았다. 위목덜미선의 튀어나

온 정도는 여자의 경우 양쪽 모두 ‘2’점이 남자는 왼쪽은 

‘3’점, 오른쪽은 ‘1’점과 ‘2’점이 가장 많았다 (Table 3).
머리뼈를 돌려가며 본 경우 바깥뒤통수뼈융기와 양쪽 위

목덜미선, 뒤통수점의 튀어나온 정도를 점수화한 것을 기준

으로 형태를 숫자 부호 (digit code)로 나타내었으며 그 순서

는 왼쪽 위목덜미선 (left superior nuchal line; LN), 바깥뒤

통수뼈융기 (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 EOP), 오른쪽 

위목덜미선 (right superior nuchal line; RN), 그리고 뒤통수

점 (inion; I)이다. 총 51개의 숫자 부호가 만들어졌으며 남자

는 2-2-2-0 (12.2%)가, 여자는 2-2-2-1 (7.7%)가 가장 많았다.  
51개 코드 중 남자와 여자에게서 모두 나타난 것은 9개 

(17.6%)로 나머지 남자에게서만 관찰된 숫자 부호는 26개, 
여자에게서만 관찰된 숫자 부호는 20개였다 (Table 4).

고     찰

머리뼈 형태 특성은 호르몬이나 생활양식 등에 의해 영

향을 받지 않는 부위로 이것을 점수화하여 성별을 판별하

는 방법은 계측적 방법을 이용한 성별 판별이 어려운 경우  

사용되며 그 유용성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었다 [13-16]. 
1875년 Broca [13]가 바깥뒤통수뼈융기의 튀어나온 정도를 

숫자화하여 남자와 여자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

였으며 그 방법을 Buikstra와 Ubelaker [12]가 표준화시킨 

후 Walker [15]가 다섯 가지 머리뼈 형태 특성으로 판별분

석방법을 사용하여 성별을 판별하였고, 그 후 Stevenson 등 

Table 2. Distribution of the 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 on lateral view according to sex and methods.	 [unit: n (%)]

Broca’s method* (1875) Gülekon & Turgut method§ (2003)

Type Females (n = 52) Males (n = 49) Type Females (n = 52) Males (n = 49)

0
1
2
3
4
5

1 (1.8)
20 (38.5)
20 (38.5)
11 (21.2)

-
-

1 (2.0)
13 (26.5)
18 (36.8)
16 (32.7)

1 (2.0)
-

1
2
3

33 (63.5)
19 (36.5)

-

41 (83.7)
  7 (14.3)
  1 (2.0)

* ‘0’, hyperfemine; ‘1’, femine; ‘2’, indetermine type; ‘3’, masculine; ‘4’, marked; ‘5’, hypermasculine. (X2 = 60.733, df = 4, p<0.001).
§ ‘1’, smooth form; ‘2’, crest; ‘3’, spine. (X2 = 48.838, df = 2, p<0.001).

Table 3. Distribution of bony landmarks on turning view according to sex.	 [unit: n (%)]

Type

EOP* Inion Superior nuchal line

Females  

(n = 52)
Males  

(n = 49)
Females  

(n = 52)
Males  

(n = 49)

Left Right

Females  

(n = 52)
Males  

(n = 49)
Females  

(n = 52)
Males  

(n = 49)

0
1
2
3
4
5

  6 (11.5)
13 (25.0)
23 (44.3)
10 (19.2)

-
-

-
  7 (14.3)
28 (57.2)
13 (26.5)

1 (2.0)
-

19 (36.5)
19 (36.5)
  9 (17.4)

5 (9.6)
-
-

11 (22.4)
  7 (14.3)
14 (28.6)
15 (30.6)

2 (4.1)
-

1 (1.9)
  9 (17.3)
28 (53.9)
14 (26.9)

-
-

3 (6.1)
14 (28.6)
14 (28.6)
18 (36.7)

-
-

3 (5.7)
11 (21.2)
30 (57.7)
  8 (15.4)

-
-

  6 (12.2)
17 (34.7)
16 (32.7)
10 (20.4)

-
-

X2

df
p

75.584
4

<0.001

23.208
4

<0.001

31.000
3

<0.001

29.891
3

<0.001

* EOP: 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
‘0’, hyperfemine; ‘1’, femine; ‘2’, indetermine type; ‘3’, masculine; ‘4’, marked; ‘5’, hypermascu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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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이 좀 더 확대시켰다. Gülekon와 Turgut [16]는 Broca의 

방법 [13]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총 3단계로 분류하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 머리뼈를 이용한 성별 판별의 정확도는 한

국인의 경우 80~92% 정도로 매우 높다 [5]. 하지만 이 정확

도는 계측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며 비계측적 방법을 이

용한 성별 판별을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한국인 뒤통수의 전체적인 형태는 남녀 모두 납작하며 

남자보다 여자가 뒤로 볼록한 사람이 더 많았다 (Table 1). 

Broca의 방법 [13]을 이용한 바깥뒤통수뼈융기의 튀어나

온 정도는 Walker의 기준에 의하면 여자라고 판별할 수 있

는 기준인 ‘3’ 미만인 경우가 여자는 78.8%, 남자는 65.3%
로 많은 경우 여자로 분류되었다. Gülekon와 Turgut의 방

법 [16]을 이용한 경우 여자는 대부분 여자로 분류되었으

나 남자의 경우에도 대부분 (83.7%)이 여자로 분류되었다. 
Gülekon와 Turgut [16]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터키인에 비

해 한국인의 바깥뒤통수뼈융기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서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으며 터키인에 비해 한국인은 이러

한 방법으로 성별을 판별하는 정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Gülekon와 Turgut [16]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방사선 사

진을 이용한 것이 실제 머리뼈를 사용한 것보다 성별 판별

이 더 정확했고 남자 혹은 여자로 분류하기에 애매한 Type 
2도 방사선 사진보다 실제 뼈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

다 (Table 5). Gülekon와 Turgut [16]의 방법이 세 가지로 분

류되기 때문에 간편하지만 실제 분류에서는 경계가 모호

한 것들이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으며 오히려 

Broca의 방법 [13]은 분류가 여러 단계이기 때문에 분류하

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분류를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었

다. 다른 인구 집단과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한국인의 머리

뼈가 터키인에 비해 바깥뒤통수뼈융기가 덜 튀어나왔으며 

(Table 5) 기존의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인 머리뼈의 성별을 

판별한다면 대부분의 머리뼈가 여자로 분류될 것이다. 그러

므로 인구 집단에 알맞은 성별 판별방법과 분류기준이 성

립되어야 할 것이다.
가쪽에서 본 모습과 돌려가면서 확인한 바깥뒤통수뼈융

기의 튀어나온 정도는 차이가 있었다 (Table 6). 여자의 경우 

두 방법 모두 Type 4와 Type 5로 분류된 것은 없었고 Type 
3은 그 비율이 비슷하였으나 다른 분류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남자의 경우는 여자보다 좀 더 확연한 차이가 있었

다. 돌려가면서 확인한 경우 Type 0는 없었고 Type 2가 가

장 많았으나 가쪽에서 본 경우에는 Type 2와 Type 3의 비

율이 비슷하였다. 이렇게 가쪽에서 본 모습과 돌려가면서 

확인하여 분류한 결과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바깥뒤

통수뼈융기 주위에 부착하는 근육들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

Table 5. Comparison of classification of the 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 with other study.	 [unit: n (%)]

Koreans (This study, 2015) Turks (Gülekon & Turgut, 2003)

Lateral view x-ray Dry skull

Females Males Females Males Females Males

Type 1
Type 2
Type 3

33 (61.5)
19 (36.5)

-

 41 (83.7)
   7 (14.3)

 1 (2.0)

 427 (85.4)
   52 (10.4)
 21 (4.2)

   89 (17.8)
   94 (18.8)
 317 (63.4)

 218 (67.5)
   71 (22.0)
   34 (10.5)

   50 (13.5)
 116 (31.3)
 205 (55.2)

Total 52 (100) 49 (100) 500 (100) 500 (100) 323 (100) 371 (100)

Table 4. The digit codes to determine sex using prominent of both 
superior nuchal line, 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 and inion.
	 [unit: n]

Digit-code 

(LN-EOP-
RN-I)

Females 

(n = 52)
Males 

(n = 49)

Digit-code 

(LN-EOP-
RN-I)

Females 

(n = 52)
Males 

(n = 49)

0-0-0-0
0-1-1-1
0-2-0-2
0-2-0-3
1-0-1-0
1-0-1-3
1-0-2-0
1-1-0-2
1-1-1-0
1-1-1-1
1-1-1-2
1-1-2-0
1-2-0-2
1-2-0-3
1-2-1-2
1-2-1-4
1-3-1-2
1-3-1-3
2-1-1-0
2-1-1-1
2-1-1-3
2-1-2-0
2-1-2-1
2-2-2-3
2-1-3-0
2-2-1-0

1

1
2
2

1

2

1

1
3

3
2
1
1

1
1
1

1
1

1
1
2
1
3
1
1
2

1

1

2

2-2-1-1
2-2-2-0
2-2-2-1
2-2-2-2
2-2-2-3
2-3-1-2
2-3-1-3
2-3-2-2
2-3-2-3
2-3-3-0
3-1-2-0
3-2-2-0
3-2-2-1
3-2-2-2
3-2-3-0
3-2-3-1
3-2-3-2
3-2-3-3
3-3-2-1
3-3-2-2
3-3-2-4
3-3-3-0
3-3-3-1
3-3-3-3
3-4-2-3

2
4
7
1

1
1
1
1
2
1
2
1
1

2

1
2
1

1
6

1
1
1

2

1
3
4
2
1
1
1

2
1

LN, left superior nuchal line; EOP, 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 RN, 
right superior nuchal line; I, inion.
‘0’, hyperfemine; ‘1’, femine; ‘2’, indetermine type; ‘3’, masculine; ‘4’, 
marked; ‘5’, hypermascu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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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히 바깥뒤통수능선을 따라 가쪽에 근육이 부착되

는 부분이 바깥뒤통수뼈융기보다 더 불룩하게 튀어나오면 

가쪽에서 관찰할 경우에는 튀어나온 것이 관찰되지 않는다.
숫자 부호 (digit code)는 뼈 형태의 계측학적 측면과 비계

측학적 측면을 모두 같이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각 뼈의 

형태를 정의하고 분류하기에 편안한 방법이다. Kim 등 [18]
이 이마굴 (frontal sinus)을 형태와 지수 등을 이용하여 숫

자 부호를 만들었으며 개인 식별이 98% 가능하다고 발표하

였다. 이 연구에서도 바깥뒤통수뼈융기 주위의 다른 뼈표지

점인 양쪽 위목덜미선과 뒤통수점의 튀어나온 정도를 같이 

점수화한 후 숫자 부호로 분류하였다 (Table 4). 숫자 부호

를 살펴보면 바깥뒤통수뼈융기와 위목덜미선의 숫자가 같

은 경우 뒤통수점의 숫자가 큰 것이 남자로 분류되었다.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여자와 남자 모두에게서 나올 수 있는 

숫자 부호 9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별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 바깥뒤통수뼈융기만 사용한 성별 

판별보다 주위의 다른 뼈표지점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성별 판별의 정확도를 높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나

아가 개인 식별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뼈를 이용한 성별 판별은 발견된 뼈의 상태에 따라 정확

도가 좌우된다 [16]. 부분적 혹은 완전히 파손된 뼈는 계측

적 또는 비계측적 방법을 이용한 성별 판별이 어려우며 정

확도가 낮을 수 있다. 특히 바깥뒤통수뼈융기의 경우 돌출

된 부분이 주위 환경에 노출되면 손상 받아 성별이 잘못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사선 사

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16,19]. 한국인 머리뼈를 이용한 비

계측적 특징에 대한 연구로는 Park 등 [20]이 머리뼈의 전반

적인 형태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 있고, Seo와 Chung [21]
은 뒤통수뼈를, Hu 등 [22]은 아래턱뼈의 형태학적인 연구를 

한 것이 있다. 이 연구는 뒤통수뼈의 표지점만을 가지고 비

계측적인 방법을 통해 한국인 남녀를 판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지금까지 뒤통수뼈의 뼈표지점인 바깥뒤통

수뼈융기를 이용한 연구는 실제 머리뼈를 사용하거나 방사

선 사진을 사용하였으며 실제 머리뼈의 경우 가쪽에서 본 

모습만을 이용하여 2차원적으로 분류하거나 점수화하였다. 
이 연구는 3차원으로 재구성한 머리뼈를 가쪽에서 본 모습

과 돌려가며 뼈표지점을 관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바

깥뒤통수뼈융기뿐만 아니라 뒤통수뼈에서 관찰할 수 있는 

뼈표지점들을 관찰하고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보는 위치에 따라 뼈표지점들의 튀어나온 정도가 다

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6). 2차원과 

3차원 영상의 차이에 대한 부분은 추후 방사선 사진과 3차

원 재구성한 CT 영상을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좀 더 정확

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바깥뒤통수뼈

융기만 사용한 성별 판별보다는 그 외 다른 뼈표지점을 같

이 사용하여 숫자 부호화하는 것이 성별 판별이나 개인 식

별을 좀 더 쉽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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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metric Study of the 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  
for Sex Determination in Koreans: Using Three-dimensional 
Reconstruction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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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most essential biological profiles in physical and forensic anthropology are age, sex, and 
populations to be determined. In case of dealing intact skeletons, experts can often determine sex with high 
accuracy. The 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 (EOP) is one of the site among morphologic traits which is used to 
determine human sex. This study suggests the possibility to determine the sexual dimorphism using the EOP and 
surrounding anatomical structures in Koreans.

After three-dimensional reconstruction of the skull model from Digital Korean Human Databse, the three parts 
were evaluated using a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Broca, Gülekon and Turgut. To determine for scoring, this 
study was used two in two different ways to observe the skull model; one was a lateral view and the other was 
turning the skull models. In a lateral view, the shape of the occipital area was classified as ‘flat’ or ‘convex’ type. 
After then the scores of the anatomical structures were converted into 4-digits code.

In females, the skull was more convex in shape than males but the EOP and inion were lesser projection. In the 
lateral and turning views, the most common pattern was Type 2 in both sexes. The most common digit code was 
2-2-2-0 in males, 2-2-2-1 in females. The digit code is better than simple scoring system for determining sex. The 
skull in Koreans were more feminine than in other populations in both sexes.

Keywords: Skull, 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 Sex determination, Non-metric method, CT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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